
 
‘치졸’한 ‘보복’의 주인공은 누구였나...

과거 잊지 말아야

   지난 3일, 사측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 통보했다. 지난
해 7월 첫 인사위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던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정직 6개
월로 감경 확정됐고, 다른 직원 5명도 정직 5개월에서 감봉 6개월 사이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비록 해임은 피했다 하더라도, 중징계는 중징계다.

   다만 이번 징계를 놓고 ‘치졸’, ‘보복’, ‘폭거’ 운운하는 일부 사내 구성
원들의 모습을 보니, 실소를 참을 수가 없다.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많은 
이들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다. ‘치졸’하게 평기자들을 편가르기 하
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보복’을 하는 ‘폭거’를 저질렀던 자들이 과연 누
구인가? 

   징계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던 이들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압승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상화모임은 3월 11
일 기자협회를 비난하는 첫 게시물을 낸 이후 4월 8일까지 8건의 공개 성
명서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날로 노골화되는 정권 편향 보도에 견제 역할
을 하던 기자협회의 활동을 ‘해사행위’로 못박고, 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산
하 특정노조의 2중대’라고 노골적으로 비꼬는 내용들이었다.

   당시 ‘정상화 모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녕 정상적이었는가. 적지 않
은 간부들이 조직 모집책으로 직접 뛰었고, 직속 선배의 요청에 모임의 성
격조차 모른 채 이름을 올린 이들도 있었다. 어떤 참가자는 확신범이었지
만, 단지 용기가 부족해 이름을 올린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명을 거부한 
앵커는 곧 자리를 떠나야 했고, 일부 특파원들은 불참시 본국 소환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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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말이 떠돌았다.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는 최고 실세들의 호통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당시 총선이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뒤에야 마무리됐다.

   전례 없는, 몰상식하고도 노골적인 줄세우기였다.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KBS 기자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적지 않은 기자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다. 건강한 토론이 일상이던 보도국 내부는 급속도로 침묵에 
빠졌고, KBS의 저널리즘은 몇 단계 후퇴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런 과거를 
정녕 잊었는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후 언
제라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또 다른 ‘정상화 망령’에 빠질 때, 이
번 징계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KBS 저널리
즘이 또다시 급격하게 후퇴하는 일을 미리 막는 일이자, KBS가 건강한 언
론으로 살아남아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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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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